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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ile the re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has been stagnant, many researchers have been studying and

focusing on safety behaviors including safety perception, attitude and safety culture as a new solution as well

as a turning-point of this issue. However, we do not pay attention to those studies and researches in Korean

construction. Therefore, this study is to introduce preceding researches and case studies in other countries and

suggest a new direction to Korean construction. This study found out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in

Korean construction studies after tracing the safety perception, attitude and safety culture in Korea and

reviewing the background and trend of overseas studies and researches with regard to safety behaviors.

Fundamental researches and systematic studies must be conducted in Korean construction with the reference

and research data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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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에서 말하는 안전관리의 최종 목표는 사고

및 재해를 줄이는 것이며, 건설업에서도 재해감소를 위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국내 건설업의 재해율

은 2009년까지 전산업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

나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재해자수 대비 사망자수는 전산업에 비해 약

20% 정도 높을 수준을 보이고 재해감소 역시 정체된

상태다[26].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비해 앞선 시

기에 재해감소 추세가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산업안전에 관한 연구는 안전설비, 안전장치 등 작업

환경 내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등

기술적 측면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이러

한 방식만으로는 재해를 예방 및 감소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으며, 몇몇 연구자들은 재해발생의 주체

인 근로자 개인을 다루는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Shaw & Sichel(1971), Hansen(1988) 등은 개인성향,

인지적 특성과 산업재해와의 상관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Shutherland et al.(1991)는 특정 성향과 사

고의 상관성을 밝히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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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다른 접근

방식에 비해 재해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명

(Guastello, 1993)되면서 개인 성향을 재해예방에 활용

하려는 노력은 중단되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친 이후, 최근 사고예방을 기대

할 수 있는 안전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며, 이는 개인의 안전의식과 조직의 안전문화가 안전행

동을 유도하고, 이러한 안전행동이 산업안전에 긍정적

인 효과가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Fitch et

al.(1976), Komaki et al.(1978)와 같은 연구자들도 근로

자들의 안전행동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안전행동에 관한

연구는 안전행동이 재해감소와 같은 안전성과를 이끌

어낸다는 결과를 증명하고 이를 유도하는 다양한 변인

을 확인하는 연구(Zohar, 1980; Bailey, 1989; 1997;

Neal et al, 2000)로 진행되었으며, 건설분야에서도 이

와 유사한 연구(Mohamed, 2002; Oi-ling Siu et al.,

2003; Fang et al.. 2006)가 국외에서 수행되었다.

국내에도 1997년에 산업안전을 위한 행동적 연구가

소개된 것을 기점으로 안전행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의 연구들은 외국의 연구사례가

우리나라 실정에도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에는 각 산업별로 안전행동을 유도하

는 변인을 확인하고 이를 적용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거둬 실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

나, 건설분야에서는 외국이나 타 산업에 비해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등 안전행동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고, 지

금까지 이러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도 찾아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행동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고찰하여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건설분

야에 이러한 안전행동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건설분야에서는 안전행동에 관한 연구가 타 산업에

비해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학, 철도,

항공, 원자력 등 건설분야 외의 산업에서 수행된 안전

행동에 관한 문헌을 수집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안전관련 연구문헌이 다수 발표된 대한안전경영과

학회, 한국안전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시공학회를 중심으로 건축분야의 안전관련 문

헌을 검색 및 수집하고, 한국항공경영학회, 한국철도학

회, 한국가스학회, 한국심리학회 등에서 발간된 논문집

을 검색하여 타 분야의 안전행동 관련 연구와 안전행

동에 관한 심리학적 접근법을 소개한 문헌을 검색 및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문헌의 분석을 통해 안전행동에

관한 초창기 연구를 간략히 살펴보고, 안전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그리고 안전행동을 유인

하는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에 대한 연구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건설분야에서도

수행된 안전관련 연구를 정리하여 향후 건설업에서의

안전행동에 관한 연구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국내 연구 현황

2.1 도입 및 실증연구

국내의 행동적 연구는 외국의 관련 연구현황을 소개

하고, 개인의 안전의식과 조직의 안전문화를 다루는 행

동주의적 접근이 국내 산업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함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오세진(1997, 2003)은 산업안전을 위해서는 공학적

접근 및 상관적 분석이 필요하지만 행동적인 측면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행동주의적

연구가 안전관리에서 이루어낸 성공적 결과와 함께 행

동주의적 연구의 효용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영신 등(1999)은 실제 산업재해 근로자

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련 정책 입안

자와 기업의 안전문화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김찬오(2000)는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안전을

위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

였다. 따라서, 자발적인 안전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전문화운동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안관영

(2004) 역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공학적 또는 기술

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작업자의 행동과 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

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

지식, 안전 동기, 안전교육 등이 안전사고 수준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렇듯 초기연구는 안전행동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

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그 효과성을 확인하

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안전행동에 관한 연구는

항공분야에서 사고의 원인을 문화·조직적인 면에서도

검토해야 한다는 홍석진(2002)의 연구와 철도산업에서

도 안전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한 방연근

등(2004)의 연구 등 각 산업별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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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행동의 영향요인 분석 연구

초기 안전행동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는

점차 안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로 발전하였다.

이경용(2002)은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분석을 실시하

여 안전교육훈련 및 안전조직 체계, 안전 중요성 인식,

최고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가치 부여 인식, 안전지식,

안전관련 의사소통 등 5가지의 요인이 안전행동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임을 도출하였다. 특히,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안전행동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관영(2003, 2005)은 지금

까지 불안전한 행동이나 상태 등에 대한 분석이 현재

까지의 산재예방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

으나, 이러한 접근방식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안전

분위기에 해당하는 안전지식, 안전태도, 업무부담, 경영

층 몰입, 안전예방 수준 등의 요인이 안전참여와 사고

횟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전지식

이 안전참여에는 정(+)의 영향을, 사고횟수에는 부(-)

의 영향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백종배(2006) 역시 유사

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에 대한 평가와 영향변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 이후에는 안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을 조직내 경영자의 리더십(김영갑 등,

2010; 이경훈 등, 2011)과 의사소통(서남규 등, 2010),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재희 등, 2010)과 조직몰

입(문광수 등, 2011) 등 다양한 요소로 구분하여 안전

행동에 영향요인에 해당하는 안전분위기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들은 초기의 안전행동 관련 연구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

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특히, 안전행동이 안전분위기와 인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노력하였다. 이를 통

해 안전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전 분위기

를 조성하여 안전인식이 정립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

2.3 안전 의식 및 문화 연구

산업안전을 위한 행동적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검증하는

연구와 함께 안전행동에 영향을 주는 안전의식 및 조직

의 안전문화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안전의식에 대한 연구는 근로자 및 안전관리자

에 대한 인식수준을 평가하는 연구를 시작으로 안전의

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권영국(1997)은 우리나라의 섬유 및 식료품제조업과 자

동차 금속, 건설업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의식의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이윤혁 등

(1998)도 조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실태조사

를 수행하였다. 최성필 등(2001)은 안전교육이 안전의

식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안전교

육 이수자와 미이수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김재호 등(2005)은 선

박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

께 안전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근로자

의 안전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교육 및 이를 담

당하는 안전관리자의 자질이 중요함을 입증하였다. 이

러한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6][7][8]

안전의식에 대한 연구는 개인의 의식수준을 평가하

고 의식수준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

악하여 이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

추었다. 이와 달리 안전문화 관련 연구는 개인이 속한

조직 내의 안전분위기와 문화 등 외적인 요소가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측정 및 검증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김기식 등(2002)은 안전의식과 문화

가 안전행동 및 사고와 같은 안전성과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안관영(2004)은 일

반 제조업을 대상으로 안전분위기와 산업재해의 관계

를 분석하면서 개인의 성격 유형에 따른 영향도 검토

하였다.

이러한 안전문화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 및 결과를 국내 산업에 적용가

능한지 검증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안관영 등

(2005)과 정낙경 등(2008)은 각각 중소기업체와 반도

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의 모델을 적용하는 실증연

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허은미 등(2007)이 철도산업에

서 안전문화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연구

를 수행하였으며, 항공분야에서는 한정원 등(2009)과

복정진 등(2010)이 각각 조종사의 안전태도와 조직의

안전문화가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학생 조종사의

안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근로자 및 관리자의 안전행동이 안

전교육, 안전분위기 및 안전문화와 같은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안전

행동을 유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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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업현장 적용 연구

행동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안전 의식 및 문

화에 관련된 다양한 연구의 결과들이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냈다면 최근 진행되는 연구들은 이러한 결과를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방법론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조성희(2005)는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방법론을 검증

하였으며, 이관형 등(2005)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조직의 문화적 특성에 맞는 안

전활동의 모색을 주장하며, 경영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의 강화, 안전보건의 성과

측정 및 평가, 근로자들의 자율적 관리체계 형성, 전사

적 참여 및 권한 위임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관형(2011)과 이경용(2011)은 산업의 각 세부업

종별로 재해예방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론을 접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근래에는 각 산업별로 안전문화를 평가하는 방법론

과 측정도구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항공분야에서는 안전문화평가 프로그램 도입의

필요성(홍인기, 2006)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자료

와 방향을 제시(홍석진 등, 2008)하고 있으며, 안전문화

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이강준, 2012)

등이 계속 진행 중이다. 철도분야에서는 안전문화를 증

진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정병현, 2010)과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및 프로세스를 개발(이종석 등,

2011)이 수행되었다. 또한 화학산업에서도 화학공장 안

전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

(백종배, 2006)를 수행하고, 안전문화의 구성요소를 정

리하여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백종배 등,

2009)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는 타 산업에 비해 안전에 대한 중요

성이 크고 자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영세사업장(이경훈 등, 2009)과

서비스업(권오준 등, 2010) 등 여러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Table 1> Behavioral study trends for industrial safety

연구내용

대상산업
도입 및 실증 영향요인 분석 안전의식 및 문화 현장 적용

전산업

-행동적연구 소개 및 방
향 제시: 오세진(1997;
2003)
-안전문화 문제점 도출:
박영신 등(1999)
-안전문화운동 주장: 김
찬오(2000)
-안전지식 및 교육의 영
향: 안관영(2004a)

-리더십의 안전문화 영향:
이경훈(2011)
-의사소통의 안전의식·행
위 영향: 서남규 등(2010)
-스트레스 반응의 안전행
동 효과: 이재희 등(2010)
-조직몰입의 안전행동 효
과: 문광수 등(2011)

-안전담당자 안전의식 수
준 평가: 권영국(1997)
-안전교육의 안전의식향상
영향: 최성필 등(2001)
-사업주·근로자 안전의식
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
원(2005~2011)
-안전의식·문화가 성과에
영향: 김기식(2002)

-문화적 특성에 맞는 안전
활동 모색: 이관형 등
(2005)
-안전보건활동 영향 분석:
이경용(2011)

항공
-사고의 조직적 원인 검
토: 홍석진(2002)

-안전의식 영향 변인 도
출: 복정진 등(2010)

-조종사 안전태도·문화의
안전행동 영향: 한정원
등(2009)

-안전문화 평가프로그램 필
요성: 홍인기(2006)
-안전문화 평가프로그램 기
초자료: 홍석진 등(2008)
-안전문화 정착 방법론: 이
강준(2012)

철도
-철도분야 안전문화 연
구 필요성 주장: 방연
근 등(2004)

-
-안전문화의 안전 영향력
검토: 허은미 등(2007)

-안전문화 증진 제도 도
입: 정병현(2010)
-안전문화 측정 프로세스
개발: 이종석 등(2011)

화학
공장

-
-안전문화 평가와 영향
변수 도출: 백종배
(2006a)

-

-안전문화 평가 방법론:
백종배(2006b)
-안전문화 측정 프로그램
개발: 백종배 등(2009)

원자력 -
-리더십과 문화 상관관계
분석: 김영갑 등(2010)

-
-사이코드라마의 안전문화
증진 검증: 조성희(2005)

기타산업
조
선

-근로자 안전의식
실태조사: 이윤혁
등(1998)
-선박 근로자 안전
의식 실태조사: 김
재호 등(2005)
-Mohamed 모형 적
용 연구: 이종한
등(2011)

중
소
제
조
업

-안전행동에 미치
는 5개 요인 도
출: 이경용(2002)
-안전분위기가 사
고에 미치는 효과
분석: 안관영
(2003)

중
소
제
조
업

-안전분위기와 재해
관계분석: 안관영
(2004)
-안전분위기 모형
적용연구: 안관영
등(2005)

서
비
스
업

-산재예방활동 효과
검증: 이관형 등
(2011)
-안전분위기 평가 연
구: 권오준 등(2010)

반
도
체

-안전분위기 모형
적용연구: 정낙경
등(2008)

소
규
모

-영세사업장 안전활
동 향상 방안: 이경
훈 등(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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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종합분석

상기에 서술한 바와 같이, 안전행동에 관한 연구는 안

전행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출발

하여, 안전행동의 영향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그리고

안전의식 및 문화에 대한 연구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적용 대상 산업별로 각각 구분해

보면,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산업을 대상

으로 한 연구와 항공, 철도, 화학공장, 원자력 등의 산

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 모두 초기 도입 및 실증연구를

시작으로 현재에는 현장에 적용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

고 있다. 특히, 현장 적용에 관한 연구들은 안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등 다양한 요인

에 대해 검증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향요인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을 개발하거나,

인과관계 형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혹은 제도의 도입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3. 건설분야 연구 동향

건설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를 초기연구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안전의식 및 문화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면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도입 및 실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유승일 등

(2000)은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조사하였고, 이찬종

(2007)은 교육이 안전의식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

을 하였다. 공신표(2004)는 건설현장의 안전문화 실태

를 조사하고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위 연구들은 조사

방법론의 체계성과 조사결과와 개선방안 연관성이 취

약한 것으로 사료된다.

우흥식 등(2009)과 조재환 등(2009)은 안전교육이 건

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관

리자와 근로자의 의식차이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

는 근로자의 인식을 평가함으로써 안전교육에 대한

효용성을 파악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이를 통해 향후

안전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단일 기업체로 한정되어 있

고, 타 산업분야에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된

조사의 신뢰성 분석 및 요인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회귀분석 등 심층적인 분석이 수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김점태(2009)는 안전의식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재해

경험이 안전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는데 재해경험이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위 연구와 타 분야의 연구를 비교해보면 체계적인

방법론의 사용여부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타 산업분야는 연구방법론을 공유하고 개선하

면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건설분야에서는 유사한 조사연구도 상이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일관성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 후속연구 발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의식 및 문화에 관한 연구는 건설업 특성이 고

려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최수일 등

(2006)은 Mohamed의 방법론을 건설현장에 적용한 연

구를 수행하였는데 반도체업체(정낙경, 2008)와 조선업

(이종한, 2011)에 적용한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얻었

으며 연구자는 이러한 차이가 관리자와 근로자의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배경도

원인일 수 있으나 건설업 특성상 현장의 규모와 업종

의 차이에 의한 문화의 상이함을 고려하지 못한 것도

이유일 것이다.

<Table 2> Behavioral study trends for construction safety

연구내용

대상산업
도입 및 실증 영향요인 분석 안전의식 및 문화 현장 적용

건설분야

-안전의식에 교육 영향:
유승일(2000)
-건설현장 안전문화 실
태: 공신표(2004)
-안전교육의 의식향상·
재해예방 효과 주장:
이찬종(2007)
-교육에 의한 영향 실증
연구: 우흥식 등(2009),
조재환 등(2009)

-근로자 특성과 안전의
식 연관성 분석: 김점
태(2009)

-Mohamed 모형 적용 연
구: 최수일 등(2006)
-의식조사 및 안전관리
개선방안: 이현철(2009)
-근로자 안전의식 실태
조사·분석: 이효동(2011)
-중고령 근로자 안전의식
수준 조사: 이석훈(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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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은 타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건설 근로자 의식조사 연구에서 이현철 등(2009)은 설

문결과 안전수칙의 강화와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

장한 반면 이효동(2011)은 규제위주보다는 작업조건 및

안전교육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

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현장의 근로자가 동일하

지 않고 업종과 환경에 의해 다양한 문화로 나뉠 수

있는 특성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이러

한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재해를 예방하

고자 하는 노력이 항공과 철도 등의 분야에서 수행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건설분야에서는

현장 적용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

려운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를 기반

으로 일관성 있는 연구의 진행이 취약한 결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향후 건설분야의 연구 역시 객관적 방법

론으로 수행된 연구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된 후

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행동의 영향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연구에

서 수행된 다양한 통계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및 실행방안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건설업 재해예방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과 및 고찰

산업재해 감소 경향이 정체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

하여 행동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하지만 국내 건설분야

에서는 이에 대해 관심이 적고 체계적인 정리도 이루

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본 연구는 관련 연

구를 소개하고 정리하여 향후 연구의 기초자료 활용과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 의식과 문화를 다루

는 행동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국내의

행동적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과 실증연구, 세부 산업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2) 산업안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

안전 의식 및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요인을 파

악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로 안전지식,

안전동기, 조직몰입 등 다양한 변인이 안전 의식과 문

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3) 안전 의식과 문화에 관한 연구는 각 산업 종사자

의 안전의식 실태를 파악하고, 의식과 문화가 안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외국 연구의 모델을 국내 산업에 적용하는 등의

실증적 연구도 함께 수행되었다.

(4) 산업안전의 기본 목표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

산업분야에서 다양한 방법론과 연구결과를 적용하는

실용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타 산업에 비해 특수하고

위험도가 높은 항공과 철도분야에서 시작된 실용적 연

구는 최근 영세사업장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5) 건설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는 유사한 목적으로 수

행된 연구가 서로 상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공유되

는 부분이 적어 후속 연구의 진행이 어렵고 일관성도

부족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객관적

연구방법의 설정 및 공유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발전

을 도모해야 일관성 있는 다양한 후속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건설업의 특성 중 하나는 작업업종 등에 의한 다

양한 조직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는 이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유사한 연구에서 상이

한 결론을 도출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건설업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

해서는 건설업의 조직 및 구성원에 관한 연구와 정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각 산업분야와 건설분야의

행동적 연구를 비교·분석하여 건설분야 연구의 실태 및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타 산

업분야의 동향 등을 향후 연구방향 설정에 참고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건설분

야 연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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